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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별별 체험 중
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

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

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

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블로그를 쓰기 시작한 지 꼬박 10년이 되어간다. 미

국에서 한국 엄마들을 대상으로 유아용품을 판매했

었는데 온라인 판매이다 보니 다양한 마케팅이 필요

했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블로그였다. 그때는 다른 

SNS 광고가 활발하지 않을 때라 블로그 마케팅이 단

연 최고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에서는 블로그 마케팅 비중이 꽤 크게 자리하고 있다. 

사업의 도구로 시작한 블로그였지만 소통하는 블로

그 이웃들이 늘어나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올리기도 하

고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내가 한

국에 오면서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한동안 

찾지 않았던 블로그 공간에 리뷰를 작성하기 시작했

다. 식당, 호텔, 병원, 좋은 제품 등등 실제 체험을 바

탕으로 다양한 후기를 올렸는데 그럭저럭 반응이 괜

찮았다. 

그러다가 올 1월, 어차피 올리는 리뷰 게시글인데 차

라리 협찬을 받아보자 싶어서 업체와 블로거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체험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정이 잘 되지 않았다. 이 바닥도 나름 경력

자를 우대하는지 새롭게 신청하는 블로거에게 쉽게 기

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두 개 운 좋게 선정이 되

면 뛸 듯이 기뻐하며‘오늘은 내가 이 업소의 마케터다.’

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리뷰했다. 추

후 업체 관계자가 내 후기를 봤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

게 해주고 싶었다. 나의 글이 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었다. 원래도 사진 찍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도 리뷰를 작성해왔으

니 무료 협찬과 약간의 보수까지 생기는 블로거 체험

은 내 적성에도 잘 맞고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리뷰 블로거로서 제법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지 체험 신청을 하면 곧잘 선정이 되었다. 식

당, 미용실, 스킨케어, 뷰티숍, 헬스클럽, 태닝숍, 골프 

연습장, 건강식품, 식품, 반찬, 음료수, 술, 건강보조제, 

캠핑용품, 반려동물 용품부터 CCTV 설치, 자동차 선

팅, 아이들 온라인 수업과 미술 방문 수업, 심리 상담, 

다이어트 관리 등등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품도 상상

을 초월했다. 덕분에 주 1회 스킨케어나 마사지 관리를 

받는 호사도 누릴 수 있었고 나를 비롯해 내 주변 사

람들도 미용실, 뷰티숍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었다. 

다양한 플랫폼에 체험 신청을 했더니 많이 선정될 때

는 하루에도 서너 개씩 체험을 해야만 마감일 전까지 

리뷰 작성을 마칠 수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약 150

개의 체험과 후기를 작성하였으니 월 50개씩 한 셈이

고 금액으로 따지니 대략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이“엄마, 오늘은 무슨 체험 가?”하고 물을 정도로 거

의 풀타임 수준으로 체험을 하고 후기를 썼다. 하지만 

체험이 지나치게 늘어나니 슬슬 일상의 스케줄도 꼬

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방해가 되고 있어서 조정을 잘

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생활비와 외식비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일부 체험의 경우 이에 따른 교

통비나 추가 경비도 발생했으니 정확한 득과 실은 조

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체험에 대한 매력은 여전하다. 내 돈으

로 하기 망설여지는 수많은 것들을 협찬으로 체험하며 

다채로운 경험은 물론 추억까지 덤으로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공짜는 아니다. 업체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 블로거는 사진과 콘텐츠가 

있는 리뷰로 서포트한다. 요즘 고객들은 무엇이든 검색

해서 찾아보고 연구한 후 결정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령 체험을 통한 광고성 리뷰라 하더라도 리

뷰의 효과와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솔직히 어떤 업

체든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전문 포토그래퍼가 찍은 

훌륭한 사진과 눈에 쏙쏙 들어오는 상세 설명이 잘 나

와있지만 소비자들은 그보다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 

보통 사람들의 느낌과 후기를 공유 받고 싶어 한다. 그

래서 나 같은 리뷰 블로거가 바빠지는 세상이다. 

블로거로 거듭나려는지 요즘은 언제 어디서든 휴대

폰으로 사진 작업을 하고 또 휴대폰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다. 누워서, 앉아서, 대기 중에, 눈뜨고 눈 

감을 때까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동경했던 것 같

은데 뭔가 내가 그 비스무리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오

늘은 평생 처음으로 젤 네일 아트 체험을 하고 왔는데 

2시간 동안 벌서는 기분이었지만 알록달록 귀여운 손

톱을 보니 한결 기분이 좋다. 이 기분 그대로 후기도 써

야겠다. 기왕 시작한 거 이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블

로거가 되어야 할 텐데......  아직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